돌이 되어버린 어떤 사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어질고 침착해서 행동이 조심스러웠고, 작은아들은 용감하고 재주는 있었지만 급한 성질 때문에 거친 면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의 장단점을 잘 알았기 때문에 글공부와 활쏘기, 말타기등을 가르쳐 두 아들을 훌륭히 키웠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 돕고 이끌어 주면서 글과 무예를 열심히 익혔습니다.
형제는 활쏘기와 말타기에 남다른 재주를 보였습니다.
특히 작은 아들은 말을 길들이는 일과 말타기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말에 대한 작은아들의 정성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을에서 무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온 고을의 무사들과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들에서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경기는 더욱 힘든 종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아 화살이 과녁을 맞히기 전에 달려가 칼로 화살 잘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경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마지막인 이 경기에는 두 형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형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활을 겨눴습니다. 침착하게 거리를 재면서 활을 쏘아 하늘 높이 날려보냈습니다. 화살을 공중으로 솟았다가 곡선을 그리면서 과녁을 향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사이에 형이 바람처럼 말을 달려 과녁에 다다랐습니다. 그런 뒤 칼을 뽑아 떨어지는 화살을 내리쳐 두 동강 내었습니다.
"와아, 와아!"
사람들은 형에게 손뼉을 치면서 환성을 터뜨렸습니다. 동생 차례가 되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동생의 늠름한 모습은 푸른 하늘과 어울려 더욱 씩씩하고 용감해 보였습니다.
동생도 과녁을 향해 힘껏 활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하늘로 솟았다가 곡선을 그리면서 과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동생은 있는 힘을 다해 말을 몰았습니다. 그리고 화살보다 먼저 도착해서 과녁 앞에서 있었습니다.
동생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만 화살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당황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화살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으나 화살이 날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동생은 말이 미처 화살을 따라오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나서 칼을 빼어 말의 목을 베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퍽! 소리가 나면서 화살이 날아와 과녁 한가운데 꽂혔습니다. 그제서야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말이 어쩌나 빨리 달렸던지, 과녁 앞에서 그토록 기다려도 화살이 떨어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동생은 자신이 베어 버린 말을 부둥켜안았습니다. 말의 몸뚱이 위로 뜨거운 눈물을 쏟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생은 넔을 잃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은 입술을 깨물면서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의 그 급한 성질이 다시 나타난 거야. 사랑하는 말을 내 손으로 죽이다니.' 동생은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동생은 자신의 말과 함께 온몸이 굳어 딱딱한 바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바위는 두고두고 성질 급한 사람들에 많은 경종을 울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급한마음을 먹지말고 침착하게 기다리는 여유있는 멋진 마음을 길러 보세요.

